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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아세안, 더 나은 일상 회복 위한 문화협력 논한다
- 10. 26. ‘한-아세안 문화혁신 포럼’, 10. 27. 한-아세안 문화장관 회의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과 아세안이 코로나 

이후 더 나은 일상을 회복하고 문화번영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10월 

26일(수) ‘한-아세안 문화혁신 포럼’과 27일(목) ‘한-아세안 문화장관 

회의’를 통해 상호 문화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10. 26. ‘한-아세안 문화혁신 포럼’, 문화로 다시 도약하는 한-아세안 미래 논의

  먼저, 문체부는 10월 26일(수),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제3회 한-아세안 

문화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문화예술인, 문화산업 관계자들이 ‘문화를 통한 회복, 다시 도약하는 한-

아세안인’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아시아전통오케

스트라 한상일 예술감독이 기조연설자로 나서 아세안 전통악기 연주자들과 

교류하며 느껴온 연대감은 물론, 대면 교류가 어려웠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새롭게 시도한 비대면 음원과 영상 콘텐츠 제작사례 등을 공유하며 지속성 

있는 문화협력과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아세안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연대를 통한 상생과 

회복을 주제로 토론한다. 태국 공연예술인 웨일라 아마타담 마차드와 브루나이 

시각예술인 오스브이앤 오스만은 각각 예술인 공동체를 통한 협업의 중요성과 

공간을 활용한 예술 생태계 육성에 대해 발표한다. 싱가포르 영화인 

비크네쉬 코비나탄은 코로나 시대에서의 온라인을 활용한 영화 확산 

추세를, 베트남 시각예술인 응우엔 앙트완은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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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의 중요성을 말한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한국과 아세안의 문화산업 종사자

들이 예술과 산업의 융합을 통한 기회 확장을 주제로 소통한다. 말레이

시아 프로젝션매핑* 기업 창립자 압둘 샤커와 한국 인공지능(AI) 창업초기

기업 장준영 대표가 신매체(뉴미디어), 디지털 예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눈다. 

사진작가이자 디자이너인 필리핀의 조 앤 비타콜은 사진예술을 의류제품에 

접목한 성공 경험을, 다중매체(멀티미디어) 디자이너에서 영화감독으로 성장한 

라오스의 에니세이 케올라는 국제적 협력을 통한 영화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전한다.

  * 대상물의 표면에 빛으로 이루어진 영상을 투사해 변화를 줌으로써 다른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기술

  이번 행사에서는 라오스 국민들이 한국을 비롯해 다양한 아세안 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10월 25일(화)부터 26(수)까지, ‘어울림

(앙상블)’을 주제로 한국의 체험형 매체예술(미디어아트), 인도네시아의 회화 

작품, 라오스의 비디오 영상과 조각 작품 등을 전시해 코로나 이후 지친 

삶을 위로하고 일상 회복을 기원한다. 26일(수)에는 한국 전통공연단체 

‘연희컴퍼니 유희’와 ‘2021 창원 케이팝 월드페스티벌’에서 ‘베스트 퍼포먼스’ 

상을 받은 라오스의 케이팝 커버댄스팀,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념곡에 참여한 라오스의 팝밴드 ‘올라 블랙 아이즈(OLA Black Eyes)’ 

등이 펼치는 신나는 축하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10. 27. ‘아세안+3/한-아세안 문화장관 화상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위한 

문화예술 역할 논의

  이번 토론회에 이어 10월 27일(목)에는 ‘제10차 아세안+3(한･중･일) 

문화장관회의’와 ‘제5차 한-아세안 문화장관회의’가 비대면으로 열린다. 

의장인 라오스 정보문화관광부 수안사반 빅나켓 장관 주재로 대한민국 

문체부 윤성천 문화예술정책실장과 중국 문화여유부 리 췬 부부장, 일본 

문부과학성 나가오카 게이코 대신, 아세안 대표단이 함께 모여 코로나 이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역할 강화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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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천 실장은 “코로나가 서서히 물러나는 지금, 일상 회복과 경제 회복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통의 도전과제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라며 “문화교류는 연대와 협력을 강화

하는 중요한 열쇠인 만큼 한국은 문화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더 

나은 회복을 위해 상호 이해를 높이는 쌍방향 문화교류와 장학･연수 등 

개도국 문화 인재 양성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따로 붙임  ‘2022 한-아세안 문화혁신 포럼’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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